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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쟁 언제 끝나나...

(사진 위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타는 유조선 [사진= AFP/

Getty Images]. 미군의 공습에도 테헤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

의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Vahid Salemi/AP]. 최근 러시아의 공

습으로 키이우의 집이 파손된 여성이 새장을 들고 피신을 하고 있

다[Lukatsk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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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뉴스

팜데일 ~ 빅토빌 고속철도 연결 MOU 체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HSRA)과 하이데저트 코리더 합동관리청(High Desert Corridor 
JPA)이 지난달 20일 팜데일과 빅토밸리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환경 검토와 설계, 역사 통합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특히 두 철도망이 만나는 팜데일역 구간의 조율에 중점을 뒀다. 공사 진행과 자재 공동구매 
부문에서도 협력해 공공 비용을 줄이고 사업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이번 MOU는 착공을 

승인하는 것이 아
니라 계획과 조율
을 위한 문서라고 
관계 기관은 설명
했다.

이언 초드리 캘리
포니아 고속철도
청장은 성명에서 “
센트럴밸리 구간
에서 올해 말 궤도
와 전력화,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작
할 준비를 하는 가
운데, 이번 파트너
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청정하고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의 추진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이데저트 코리더 합동관리청 의장인 캐스린 바저 LA카운티 5지구 수퍼바이저도 “팜데일 
구간의 계획과 설계, 역사 통합을 조율함으로써 남가주와 주 전역 철도망을 더 긴밀히 연결
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데저트 코리더 합동관리청은 LA카운티와 메트로(LA카운티 대중교통국), 팜데일·랭커
스터·애덜란토·빅토빌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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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뉴스

하이데저트 코리더 사업은 팜데일에서 빅토빌까지 총 54마일(약 87㎞) 구간에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초안에는 도로와 고속도로, 사막 배수로 등을 가로지르는 입체교차 구조
물을 포함해 최고 시속 180마일(약 290㎞)까지 달릴 수 있는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팜데일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을 잇는 고속철도망과 연결되며, 빅토밸리 구간에서는 
브라이트라인 웨스트(Brightline West) 노선과 이어져 향후 랜초쿠카몽가를 거쳐 라스베이
거스까지 철도로 연결될 전망이다.

하이데저트 코리더 사업은 2016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가 진
행 중이며, 최종 결정(Record of Decision)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에 따르면 머시드베이커스필드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494
마일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LA·애너하임 노선 중 463마일이 환경 승인을 마쳐 착공 준비가 
완료됐다. 사업 착수 이후 약 1만9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주 전역에 약 270억달러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Source: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Victorville Dail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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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하이데저트에 부는 ‘자비량 목회’ 새 바람

필랜(Phelan) 지역에 재정적 부담 없이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목회 모델이 등장했다. 선한 
목자의 집 교회를 개척한 홍진우(74) 담임목사를 지난 21일 만났다. 이 교회의 핵심 비전은 
집처럼 편안하고 가족처럼 따뜻한 신앙 공동체,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적인 헌금 없이 복음
과 사랑을 나누는 ‘자비량 목회’다.

헌금 부담 없는 영혼의 쉼터
자비량 목회는 목회자가 교회의 사례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업을 유지하며 교회를 이
끄는 성경적 모델이다. 그 기원은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
다”고 고백했는데, 당시 그가 생계를 위해 삼았던 직업이 천막(텐트) 만드는 일이었다. 이후 
자비량 사역자를 흔히 ‘텐트 메이커’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고 장준하 선생의 막내인 장호준 목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스
쿨버스 운전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교인들의 헌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소신 있는 목
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코네티컷주 유콘스토어스한인교회(Storrs Korean Church)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자비량 목회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홍진우 목사 역시 이 철학을 하이데저트 지역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안식처
홍 목사가 헌금 없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자
리하고 있다.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
다는 것이다.
홍 목사는 “교회가 물질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생업을 이어가면서 소
외당한 이들의 헌금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영혼의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목회
자들이 낮아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때라는 신념을 굳게 지니고 있다. 이런 깨
달음은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에서 옷 가방 하나와 신발 한 켤레만으로 검소하게 살아
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어졌다.

40년 지휘자에서 음악목사로
40여 년간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해온 그는 음악을 제대로 해석하고자 2010년 미주리주 미
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종교음악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6년간의 끈기 있는 
학업 끝에 2016년 음악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이민자의 삶이 그러하듯 그도 봉제공장, 마
켓, 레스토랑, 뷰티서플라이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땀 흘려 일했다. 그 경험은 오늘날 그의 
목회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선한 목자의 집 교회 홍진우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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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랜선한목자의집교회

“선한 목자의 집 교회는 자비량 목회를 지향하며,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헌금없이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집처럼 편안한 교회
가족처럼 따듯한 공동체

3675 Hwy 138, Pinon Hills, CA 92372 담임목사 홍진우
(213)999-9974

예배시간: 11:00 AM

커버 스토리

2020년, 팬데믹 시기에 하이데저트로 이주한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메릴
랜드 거주 시절 습기로 인해 앓았던 신경통과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시력까지 회복되어 안
경을 벗을 수 있었다. 또한 목사 안수 후 겪었던 사업의 쇠퇴는 “자기가 죽어야 산다”는 진리
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전통 찬송가에 담긴 진정성
선한 목자의 집 교회의 예배는 화려한 기교나 복음성가보다 진정성 있는 가사 전달에 집중하
는 전통 찬송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홍 목사는 옛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때 받는 깊은 은
혜를 강조한다. 그는 전통 찬송가와 자비량 목회, 이 두 축을 바탕으로 교회를 영혼의 쉼터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지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계획이다.

약력
University of Guam (B.A.)
Lordland University (Th.B.)
Midwest University (M.A.)
경력 (지휘)
LA Grace Mount Methodist Church, LA Central United Methodist Church
Maryland Harvest Methodist Church, Maryland Calvary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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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02-3880 (한국어)/ (760)610-6738(영어)
email: admin@jmlfamilyhealthcare.com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오픈 시간

Mon ~ Sat (8:00 am ~ 4:00 pm)
CONTACT US

JML Family Healthcare Clinic

OPEN HOURS

ADDRESS
15366 Eleventh St. Suite #C, Victorville

(Appointment Preferred)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외국인의 이민을 제
한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
는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해외에
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고액의 선납 예치금
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능력
을 갖춘 이민자만 선별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와 맞물려 미국 입국 및 체류 문
턱을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10만 달러라는 거액은 일반 신청자들에게 사실상 이민 장벽으
로 작용해 미국 체류를 계획 중인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신청 시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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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신생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000달러를 지원하는 트럼프 계
좌 정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아이 명의의 투자 계좌를 개설하면 연방정부가 1000달러의 초기 자
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이후 부모나 가족은 물론 고용주도 매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되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복리 효과를 통해 불어나게 된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전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성인이 된 후 주택 구입이나 교육비 등 
승인된 목적에 자금을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지정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과 위약금이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
다. 반면 저소득층은 추가 납입이 힘들어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비상시 
자금을 인출했다가 세금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생아 1000달러 지원 계좌 본격 시행



메디케어 가이드 (2) - 혜택을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메디케어 혜택은 정해진 가입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공개가입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오리지널 메디케
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변경하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처방
약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한 사람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어드밴티지 공개
가입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한 번 변경하거나, 기
존 플랜을 해지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별도의 파트 D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이사로 서비스 지역이 달라졌거나, 직장 단체보험을 잃었거나, 메디케이드 또는 처방약 
비용 지원 자격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특별가입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과 
가능한 변경 사항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랜을 바꾸기 전에는 월 
보험료뿐 아니라 공제액, 본인부담금, 복용 중인 약의 보장 여부, 주치의와 병원의 네트워크 
포함 여부, 추가 혜택과 연간 최대 본인부담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순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전 은행 지점장 뫖Bank of Hope뫗
현지 뫖필랜뫗 거주 에이전트

213-505-3491문의전화뫍

이정순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전 은행 지점장 뫖Bank of Hope뫗
현지 뫖필랜뫗 거주 에이전트

213-505-3491

건강한 노후를 위한

메디케어 보험
건강보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HQ: ORANGE, CA
BUENA PARK, CA
CYPRESS, CA

DIAMOND BAR, CA
FULLERTON, CA
GARDEN GROVE, CA

LAGUNA HILLS, CA
LOS ANGELES, CA
SANTA CLARA, CA

VICTORVILLE, CA
LAS VEGAS, NV
PALISADES PARK, NJ

BEAVERTON, OR
CENTREVILLE, VA
FEDERAL WAY, WA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세 신규 가입자를 위한 가입신청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심장질환뫌 당뇨뫌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Part C (HMO) 가입자를 위한 추가 혜택

Lic# 4459679

15423 Anacapa Rd뫋 Victorville뫌 CA  92392
뫖서울가든 코리아 바베큐 몰뫗

jungsoon뫋lee묖bridgeoneins뫋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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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합뉴스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도로 질주
로보택시 기술 어디까지 왔나

물리적 인공지능이 도로 위를 달리는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험실 수준의 기
술로 여겨졌던 자율주행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상용 서비
스로 진화했다. 
2026년 현재 자율주행 산업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를 넘어 규모의 경제와 운영 수익성을 증명하는 단계
로 진입했다. 미래 모빌리티의 패권을 쥐기 위한 미
국, 중국, 한국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다. 각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을 비교해 보면 향후 다가올 교통 혁명의 청사진
을 엿볼 수 있다.

상용화 선두주자 미국, 웨이모와 테슬라 기술 대결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며 시장을 주
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
사 웨이모가 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
레스, 오스틴 등 10여 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 매주 
수십만 건의 유료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다. 라이다 센서와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웨이모의 방식은 안전성과 규제 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시범 사업을 넘어선 완
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반면 테슬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라
이다 대신 저렴한 카메라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
용하는 인공지능 신경망 학습에 집중한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아직 운
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압도적인 데이
터를 수집하고 있다. 당장의 로보택시 상용화 속도에서는 웨이모에 뒤처져 있으나 원가 경
쟁력과 확장성 면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사진 설명: 위로부터 웨이모, 아폴로 고, 사이버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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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지원으로 맹추격하는 중국, 바이두의 물량 공세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을 등에 업고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가장 돋보
이는 기업은 바이두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고는 우한과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세
계 최대 규모의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분
기당 수백만 건의 주행 실적을 달성했으며 일부 도
시에서는 이미 단일 지역 흑자를 달성하며 수익성
까지 증명해 냈다.

포니에이아이와 위라이드 같은 중국의 혁신 기업들 
역시 승용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강점은 압도적인 데이터 축적 속도다. 
프라이버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덕분에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실도
로 주행 데이터를 쓸어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
하고 있다.

하드웨어 강점 살린 한국, 현대의 자율주행 파운드리 전략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며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동안 한국의 
주행 데이터 축적량과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과 복잡한 규제 환경이 데이터 수집의 병목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 주
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영리한 전략을 구
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무리하게 독자적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자율주행 파운드리
라는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웨이모에 차세대 로보택시용 차량으로 
아이오닉 5를 수만 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발전 상황
2026년의 자율주행 시장은 기술의 가능성을 의심하던 시기를 지나 누가 더 빨리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향후 자율주행 산업은 웨이모나 바이두처럼 거대
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는 기업, 현대차처럼 그 플랫폼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아마존 죽스처럼 자동차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
는 기업들의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운전대와 페달을 아예 없애고 양방향 주행과 마차형 실내 구조를 도입한 아마존 죽스(
위 사진 참조)의 상용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궁극적으로 운전대 없는 자동차가 단순
한 이동 수단에 머물지 않고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이자 완전히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진
화할 것임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